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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구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아침에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탄 전례 

 

마리아 프리데부르그 수녀는 오토와 엘리사벳 휘메의 여섯 자녀 중 다섯째였다. 아넬리제가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철도 공무원인 아버지가 실레지아 브레슬라우로 이전되면서 가족들이 그 곳으로 이사했고 아넬리제도 

브레슬라우에 있는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다녔다. 학교를 마친 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자 했던 

소망을 이루고자 어린이 교육자로서의 양성을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는 브레슬라우에 있는 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았다. 

아넬리제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일해주었던 가족들과 함께 브레슬라우의 심한 폭격을 경험했고 러시아군과 

러시아 점령을 체험했다. 1945년 1월, 브레슬라우는 요새로 지명되고 가족들은 위쪽 실레지아가 폴란드가 되는 

바람에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서쪽으로 도주하는 도중 가족들이 흩어졌다. 아넬리제는 고슬라의 

난민촌에서 부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며 함께 올덴부르그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형제들과 재회했다. 

클로펜부르그의 성 빈첸츠하우스에서 아넬리제는 아이들의 교육자로 일자리를 얻었는데, 이곳에서 노틀담 

수녀들을 알게 되었고 수도 성소를 느꼈으며 장애나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아동과 

성인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과 연관 지었다.  

1948년 9월 7일, 아넬리제는 뮬하우젠에서 수도 양성을 시작했다. 첫 서원 이후에는 저 라인과 루어지역의 

다른 여러 가정과 기숙 학교에서 많은 그룹의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1950년, 수녀의 언니인 M. 오틸리아 

수녀가 프리데부르그 수녀를 따라 입회하였는데 오틸리아 수녀는 1997년 세상을 떠났다. 1962년부터 

1981년까지 마리아 프리데부르그 수녀는 아헨의 빈첸차임에 있는 경영 학교 학생들을 담당했으며, 동시에 아동 

보호 복지사 교육을 마쳤다.  

마리아 프리데부르그 수녀는 관대하고 개방적이어서, 젊은 장애 여성이 일자리를 찾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녀는 예술적 재능과 공예 기술, 조화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자신에게 맡겨진 젊은이들에게 전달했고 

가능한 한 모든 방식으로 그들을 돕곤 했다.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수녀는 켐펜의 어린이 집 성 안넨호프에서 안내실과  제의방을 돌보았는데, 안내실은 

아이들,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자신들이 이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장소가 되었다. 마리아 프리데부르그 수녀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사랑으로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도우려 노력했다. 수녀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내어줌으로써 “마리아 탄생” 본당의 선교와 자수 클럽에 참여했다. 또한 본당과 시에서 너무나 유명한 나머지 

후에 한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 “M. 프리데부르그 수녀, 안넨호프, 켐펜은 하나로 통해요”! 

2003년, 수녀가 뮬하우젠 살루스로 옮겨왔을 때는 다시 안내실 사도직을 맡았고, 축일에는 수녀의 아름다운 

장식물들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었다. 고통스러운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녀는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와 함께 살았기에, 12월 20일 늦은 저녁, 수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만들었다. 마리아 프리데부르그 수녀에게는 삶의 대림이, 이제 자신이 평생 섬겼던 하느님의 육화하신 

외아들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실현되었다.  


